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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

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. 그런

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

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제 이름으

로 예약된 방이 없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 여행

사 측의 과실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이 되었던 것

입니다. 결국 저는 주변의 다른 호텔에서 묵게 되

어 미리 입금한 호텔비용과 대신하여 머무른 호

텔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 여행사 

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? 

A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

습니다. 

이유: <여행법(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)> 

제74조 등에 의하면, 여행사는여행객의 위

탁을 받고 그 위탁에 따라 교통, 숙박, 식음, 

유람, 오락 등 여행용역에 대한 대행 예약을 

위한 수수료를 받으면, 위탁 사무를 스스로 

처리해야 합니다. 또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

결해야 합니다. 

여행사의 잘못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초

래한 경우, 여행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

을 집니다. 여행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

유상으로 여행 계획설계, 여행 정보 자문 

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, 그 계획이 합리

적이고 실행가능하며, 그 정보가 시기 적절

하고, 확실하다는 점을 보증해야만 합니다.

여행사 측 과실로 호텔 예약이 잘못 됐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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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, 

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

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. 

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

안 상당의 시계,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

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B

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

도 없으며, 설령 위와 같은 현금 등이 들어 있

었다 해도 그 액수도 알 수 없었는데 A는 B

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? 

A 한국의 경우 목욕탕, 미용실과 같은 공

중접객업소에는 많은 손님이 출입하기 때

문에 손님 소지품의 안전과 공중접객업자

의 신용을 위하여 경영자인 공중접객업자

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. 

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

있지 않습니다. 단, 판례를 보면 ‘목욕탕에서 

무료로 손님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지만, 

이러한 행위는 서비스의 하나로 보아야 할 

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유상보관이라 

할 수 있으므로 공중접객업소는 손님의 재

산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 및 책임을 부

담하여야 한다.’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

따라서 <계약법(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)> 

제374조에 따라 보관자가 보관기간 내에 주

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건의 멸

실, 훼손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배상책임을 

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. 단, 무상보관

인 경우에는 보관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

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

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공

중접객업소에 화폐, 유가증권, 기타 고가물

(귀금속, 골동품, 고서화 등)을 수치하는 경

우에는 반드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

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자료: 주중한국대사관

손님이 보관 부탁한 가방을 분실했어요


